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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해양을 연결하는 하구는 육상과 해양 탄소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굿둑의 건설은 하구시스템을 이동하는 유기탄소의 거동 및 특성을 교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닫힌 하구)과 섬진강(열린 하구)에서 하굿둑의 유무에 따른 유기탄소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각 하구시스템 내에서 염분 변화에 따라 수층 내 입자성 

유기탄소(POC)와 용존성 유기탄소(DOC)시료를 채집하였으며, 이들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및 

방사성 탄소동위원소비(δ13C, Δ14C)를 분석하였다. 섬진강 하구시스템 내 DOC와 POC 농도는 

각각 2.2±0.2 mgC/L와 0.9±0.1 mgC/L으로 모든 정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금강에서는 

DOC와 POC의 농도가 각각 2.6±0.7 mgC/L와 4.3±4.4 mgC/L으로 변동성이 컸고, 특히 둑을 

기준으로 상·하류 간 유기탄소의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두 하구시스템에서 용존성 

유기탄소의 농도와 기원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입자성 유기탄소의 농도와 기원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입자성 유기탄소의 기원은 섬진강 하구의 상류에서는 육상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컸으나 해양으로 갈수록 자생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금강에서는 

하구시스템 상·하류 모두에서 식물플랑크톤 기원의 자생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 식물플랑크톤 기원의 자생기원 입자성 유기물이 금강 하구시스템 내 

생물기원(biogenic) 탄소의 주요한 탄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굿둑 상류에서 증대되는 

식물플랑크톤 증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하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하굿둑의 유무가 용존성보다는 입자성의 유기탄소에 영향을 주고, 그 특성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